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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인 600여명, 이재명의 미래비전 적극 지지

과학기술인 600여명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.

‘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과학기술인들’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

회의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(선대위 상임위원장)에게 지지선언 참여

자 명부를 전달했다. 

이날 진행된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원욱 당 선

대위 과학과혁신위원장(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), 이용빈 당 

대변인과 박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20여명의 과학기술인이 함께했다.

과학기술인들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그랜드 챌린지 해결

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

지지선언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박인규 물리학과 교수는 “어린이가 다시 과학

자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”며 “이재명 후보만이 과학기술을 정

부정책의 중심에 두고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해 지지했

다”고 밝혔다.  

송영길 대표는 “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

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기로 했다”며 “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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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 것이다”라고 약속했다.

이원욱 당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장은 “점차 심해지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 상

황에서 기술주권 확립 및 과학기술 미래 방향 설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

이다”라며 “이번 과학기술인의 지지선언으로 힘을 얻어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

돋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계속 주력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이날 지지선언에는 ▲김상선 교수(KISTEP 前원장) ▲김정호 교수(카이스트, 전

기및전자공학) ▲박인규 교수(서울시립대, 물리학) ▲선종호 교수(경희대, 우주

과학) ▲이유미 교수(경북대, 약학과) ▲이주한 박사(기초과학지원연구원) ▲이

형열 대표(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) ▲조윤희 교수(서울시립대, 수학) ▲홍충

선 교수(경희대, 컴퓨터공학) ▲황정아 박사(한국천문연구원) 등 학계, 연구계, 

산업계 등의 과학기술인 607명이 참여했다. (끝)


